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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민주노총 총파업

4월, 7월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올해 3월까지 노사정 야합을 통해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4.24 

총파업까지 이어진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한 발 주춤했다. 그 

뒤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 메르스 사태 등을 거치면서 추진력

을 잃어버렸던 박근혜 정권은 구조개악을 재개할 시점만 살피

고 있다.

끝까지 구조개악 의지 버리지 않는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몇차례 밀렸지만 

정권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접을 생각이 없다. 청와대는 메르

스 사태가 진정되고, 마음에 안들던 여당 원내대표까지 쳐내자 

다시 노동시장을 건드리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회동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핵심 과제

로 강조했다. 

4월에 한발짝 밀렸던 정부는 노동부를 통해 단협을 사용자에

게 유리하게 지도하고 나섰다. 노사정위원회, 국회를 통해서는 

안될 것 같자, 사업장 임단협까지 직접 손대면서 노동시장 구

조개악을 관철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젠 다시 정권 차원

의 대대적인 공격이 몰려올 것이다. 하반기 투쟁이 또다시 불

붙는다.

공동총파업으로 대응한다!

금속노조는 4월, 7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선봉에 섰다. 

임단협까지 방해하는 정권에 총파업으로 맞섰다. 그런데도 정

권의 개악의지는 여전하다. 이제는 한국노총까지 포함한 제조

노동자 공동총파업으로 맞선다. 7월 22일 전국 10개 노동청

에서 민주노총와 한국노총 제조노동자들의 공동총파업 결의

대회가 열린다. 금속노조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자!

재판부의 유성기업 봐주기는 
언제까지?

노조파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멀고도 험한다. 노조파괴 범죄자들을 처벌할 형사

재판 뿐만 아니라 각종 임금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도 재판부의 시간끌기가 노동자

들의 힘을 빼놓고 있다. 

유성지회의 각종 소송이 대전고등법원에 묶여있다. 직장폐쇄 기간 임금청구 소송, 

부당징계에 대한 임금청구 소송, 연차수당 소송 등이다. 특히, 유성기업의 공격적

인 직장폐쇄는 이미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그런데도 임금청구소송은 계속 미뤄

지면서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건을 다뤘던 사법기관은 전부 시간끌기로 일관했

다. 노동부, 검찰, 법원 누구하나 속시원히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질질 시간만 끌

었고 결과적으로 사업주 봐주기가 되었다. 더는 그냥 두고보진 않을 것이다.

 
22일이다!

제조업 노동자
공동총파업!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7.22 제조노동자 
공동총파업

       일시 : 7월 22일(수) 15시 30분
       장소 : 대전노동청 앞

유성기업 재판 지연 규탄!

기자회견
        일시 : 7월 21일(화) 11시 
        장소 : 대전지방법원 앞


